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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oth Q-fever and Toxoplasmosis are zoonosis. Q-fever occurs due to intracellular bacteria, while 
Toxoplasmosis is created by protozoan. Both of them have a wide range of host including livestock 
and wild animals and occur sporadically all over in the world. In this study, seroprevalence of Q-fever 
and Toxoplasmosis was investigated on cows bred in the area of Seoul where there was a fairly high 
possibility to occur, while vaccine was not used in Korea. As for experiment materials, cattle blood 
collected from 190 cows from February to September in 2014 was used ELISA. According to the result, 
there was a positive reaction on Q-fever from 18 cows out of total 190 cows (9.5%) and on 
Toxoplasmosis from 32 cows (16.8%). Seroprevalence of both diseases per age was turned out to be 
negative for those aged less than 2. In addition, it was shown to be positive on 4 cows out of 87 (4.6%) 
cows aged from 3 to 5, on 7 cows out of 30 cows (23.3%) aged from 6 to 7. Finally, it was shown 
to be positive on 7 cows out of 17 cows (41.2%) aged 8 or above. Toxoplasmosis was turned out to 
be positive on 1 cow out of 56 cows (1.8%) aged less than 2, on 6 cows out of 87 cows (6.9%) aged 
from 3 to 5, on 17 cows out of 30 cows (56.7%) aged from 6 to 7. In addition, it was turned out 
to be 8 cows out of 17 cows (47.1%) aged 8 or above. Seroprevalence of both diseases was turned 
out to be higher as age increased. Therefore, it seems that a wide range of investigation on the entire 
disease spreaders as well as livestock is required since infection of Q-fever and Toxoplasmosis, types 
of zoonosis, has continuously occurred, and the number of insects, wild animals, and stray animals serv-
ing as a role of spreading diseases by changes in seasons and environments has been gradually increas-
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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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큐열(Q-fever)은 Coxiella burnetii라는 편성 세포내 

기생세균에 의해 일어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Arri-
cau-Bouvery와 Rodolakis, 2005). 1935년 호주 Queensland 
지역 도축장 종사들 사이에서 원인 미상의 열성질환

으로 알려진 query fever의 원인체로 Derrick이 최초 

보고하였다(Derick, 1937). 이후 호주와 미국에서 지

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Cox와 Burtnet이 균을 동정

하였고, 이들의 이름을 붙여 C. burnetii라고 명명하였

다(Marrie, 2003). C. burnetii는 일반배지에서는 증식하

지 않으며 진드기 내에서 오랫동안 생존하여 전파되

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Rickettsia과로 분류되었으나, 
최근 16S rRNA의 염기서열 분석에 의해 r-Proteobac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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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하는 Coxiella속으로 재분류 되었다(Weisburg 등, 
1989; Stein 등, 1993; 수의전염병학교수협회, 2010). C. 
burnetii의 동물 감염 주요 경로는 진드기 등과 같은 

절지동물을 통해서 이며(Baumgärtne와 Bachmann, 1992), 
숙주로는 소, 면양, 산양 및 야생동물 등으로 다양하

다. 만성 감염인 경우 우유, 뇨와 분변을 통해 C. bur-
netii가 지속적으로 배출되며, 대부분의 동물에서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임신 동물에서는 유산을 일

으키고 태반을 통해 다량으로 배출되기도 한다(Baca
와 Paretsky, 1983; Stein과 Raoult, 1998). 외부 환경에

서 수 주간 생존이 가능하며 바람을 통해 전파되는 

C. burnetii의 특징으로 인해 사람으로의 전파는 호흡

기를 통한 흡입감염이 주된 경로로 알려져 있으며

(Marrie와 Roult, 1997; Tissot-Dupont 등, 1999), 그 외

의 경로로는 감염된 소의 우유나 고기 섭취, 감염된 

혈액과의 접촉이나 절지동물의 매개 작용이 있다

(Baca와 Paretsky, 1983). 사람이 C. burnetii에 감염된 경

우 잠복기는 1∼3주 정도이며, 급성기에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등 감기유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무증상 감염이다(수의공중보건학교육협의

회, 2006). 우리나라에서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지

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0년 관리대상 인수공통감

염병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인체감염여부를 관리하

고 있다(보건복지부장관 고시, 2010). 
  톡소포자충증(toxoplasmosis)은 사람을 포함한 거의 

모든 온혈동물과 조류를 중간숙주로 하고 고양이를 

종숙주로 하는 원충인 Toxoplasma gondii의 감염으로 

일어나는 질병으로, 전 세계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

(Seo와 Ju, 1999). 따라서 톡소포자충증은 동물 자체

의 피해는 물론 인수공통감염병으로 공중위생상 매

우 중요한 질병으로 여겨지고 있다(Seo 등, 2009). 가
축 중에는 돼지와 양에서 유ㆍ사산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을 크게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Dubey, 
1994.), 종숙주인 고양이 분변에 포함되어 배출되는 

oocyst를 통해 감염되거나, 감염동물의 근육이나 유즙

을 섭취함으로써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Suh와 Joo, 
1999). 1952년 미국 오하이오주 소재 농장 돼지에서 

최초 보고된 이래(Farrel 등, 1952), 국내에서는 1964
년 Mun (1965)이 돼지에서 처음 분리한 이후 지속적

인 감염현황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람이 톡소포

자충에 감염되면 경미한 증상을 나타내거나 무증상

으로 내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임산부가 감염되

었을 경우 태반감염으로 인한 신생아 기형 또는 유ㆍ

사산이 일어날 수 있으며, 면역기능이 저하된 사람이 

감염되었을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Levine 등, 1985). 
  큐열과 톡소포자충증을 포함한 인수공통감염병은 

다양한 병원체에 의해 사람과 가축뿐만 아니라 많은 

야생동물에게 질병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사람에게 발생하고 있는 신종 질병 중 75% 정도는 

동물 유래로 알려지고 있으며(WHO, 2015), 우리나라

에서는 큐열을 포함하여 모두 10종의 인수공통감염

병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보건복지부장관 고시, 2010). 
최근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환경개발 및 국

제 교역의 증가 등으로 인해 많은 인수공통감염병에 

노출되고 있어(Park, 2005) 이들 질병에 대한 적극적

인 감염 현황 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에서 지

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두 질병에 대한 서울지역 조

사 사례가 없어 이번 조사를 통해 사육 소에 대한 항

체 보유율을 조사하여 감염 실태를 파악하고 가축뿐

만 아니라 인체감염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의 기초 자

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

  2014년 2월부터 9월까지 서울 관내 농가에서 사육 

중인 소 190두의 혈액을 채취하여 사용하였다. 채취

한 혈액은 혈청을 분리하여 검사 전까지 −20oC에서 

냉동 보관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큐열 항체가 조사

  혈액에서의 큐열 항체 조사는 Q-fever Antibody 
ELISA Test Kit (IDEXX, USA)를 사용하여 제조사의 

설명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농축세척액(10X)을 

증류수와 1:9의 비율로 희석한 세척액을 검사에 사용

하였다. 샘플 혈청은 400:1의 비율로 세척액과 희석

하였다. 음성 대조액(2 well), 양성 대조액(2 well)도 

같이 희석 한 후 실험 플레이트에 100 L씩 각각 분

주 후 37oC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 후 세

척액으로 well당 300 L씩 3회 반복 세척하였고, con-
jugate 용액을 모든 well에 100 L분주 후 humid cham-
ber에서 37oC,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 후 세척

액으로 3회 반복 세척하고, TMB substrate 용액을 모

든 well에 100 L씩 넣고 잘 혼합하여 색이 변하도록 

한 후 공기를 맹검(air blank)으로 하여 음성 대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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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roprevalence of Coxiella burnetii and Toxoplasma gondii
in cattle in Seoul by ELISA

No. examined No. positive (%)

C. burnetii 190 18 (9.5)
T. gondii 190 32 (16.8)

Table 2. Seroprevalence of Coxiella burnetii and Toxoplasma 
gondii in cattle in Seoul according to age by ELISA

Age  
(year)

No. 
tested

No. (%) of C. burnetii 
seropositive cattle*

No. (%) of T. gondii 
seropositive cattle**

≤ 2   56 0 (0) 1 (1.8)
3 ∼5   87 4 (4.6) 6 (6.9)
6 ∼7   30  7 (23.3) 17 (56.7)
8≤   17  7 (41.2)   8 (47.1)
Total 190 18 (9.5) 32 (16.8)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4.566×10−7).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4.239×10−12).

양성 대조액 그리고 각 시료의 흡광도를 450 nm 파
장에서 측정하였다. S/P (sample/positive control) 비율

이 S/P＜ 30%는 음성, S/P ≥40%는 양성으로 판정하

였다. 

톡소포자충 항체가 조사

  혈액에서의 톡소포자충 항체 조사는 Toxoplasma 
gondii Antibody Test kit (CHEKIT, IDEXX, USA)를 

사용하여 제조사의 설명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샘플 

혈청은 400:1의 비율로 세척액과 희석하였다. 음성 

대조액(2 well), 양성 대조액(2 well)도 같은 방법으로 

희석 한 후 실험 플레이트에 100 L씩 분주 후 37oC
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 후 세척액으로 

well당 300 L씩 3회 반복 세척하였고, conjugate 용액

을 모든 well에 100 L 분주 후 humid chamber에서 

37oC,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 후 3회 반복 세척

과정을 거치고, TMB substrate 용액을 모든 well에 

100 L씩 넣고 잘 혼합하여 색이 변하도록 한 후 공

기를 맹검으로 하여 음성 대조액, 양성 대조액 그리

고 각 시료의 흡광도를 450 nm 파장에서 측정하였다. 
결과 판정은 S/P 비율이 S/P＜30% negative, S/P≥30% 
to 100%＜weak positive, S/P≥100% positive로 하였다. 

통계학적 분석 

  각각의 ELISA 반응에서 얻은 결과들을 분류하고, 
분류된 군을 각각 연령별로 상호 비교분석 하였다. 
여기서 얻은 수치들의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V.17.0을 이

용하여 chi-square test를 실시하였다. 

결    과 

  2014년 2월부터 9월까지 서울지역 사육 소 190두 

혈액을 이용한 ELISA 시험 결과 큐열 항체 양성률은 

9.5% (18두)로, 톡소포자충 항체 양성률은 16.8% (32
두)로 나타났다.
  소의 연령별 항체 보유율을 살펴보면, 먼저 큐열은 

2세 이하 56두에서 모두 음성, 3세에서 5세까지 87두 

중 4두(4.6%) 양성, 6세에서 7세까지 30두 중 7두
(23.3%) 양성, 8세 이상 17두 중 7두(41.2%)가 양성으

로 나타났다. 
  톡소포자충 항체 보유율은 2세 이하 56두 중 1두
(1.8%) 양성, 3세에서 5세까지 87두 중 6두(6.9%) 양
성, 6세에서 7세까지 30두 중 17두(56.7%) 양성, 8세 

이상 17두 중 8두(47.1%)가 양성으로 나타났다.

고    찰 

  2010년부터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지정ㆍ관리되고 

있는(보건복지부장관 고시, 2010) 큐열은 소, 염소 등 

반추류 가축이 주요 숙주로 알려져 있으며, 고양이, 
개, 조류 등 다양한 동물들이 숙주에 포함된다. 소를 

비롯한 반추류 가축은 조산, 사산 또는 말기 유산 등

의 증상을 보이며, 불임 및 자궁염 발생과 관련이 있

다(Lang, 1990; Arricau-Bouvery와 Rodolskis, 2005). 큐
열 원인체는 자연환경에서 오랜 기간 생존하면서 토

양이나 먼지에 오염되어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기도 

한다(Maurin과 Raoult, 1999). 국내에서는 2014년 Kim 
등(2014)이 재래염소에 대해 ELISA 검사를 실시한 

결과 8.6% (22/256)의 항체보유율을 조사하였으며, 
Jung 등(2014)도 재래염소에서 19.1% (114/597)의 항

체 보유율을 조사하였다. Ouh 등(2013)도 ELISA 검
사를 통해 경북지역 집합유에 대해 54% (175/324), 젖
소에 대해 24.2% (119/492)의 항체 보유율을 조사하

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서울지역 사육 소 190두를 대

상으로 ELISA 검사를 통해 18두(9.5%)의 항체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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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조사하였다. 서울지역 소에서 항체 보유율이 다

소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타 지역에 비해 가축사육 

농가가 현저히 적으며, 농가 주변이 모두 아파트 및 

주택가와 인접해 있어 정기적인 방역활동으로 인해 

감염 기회가 적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국외의 경우 

일본에서 건강한 소를 대상으로 항체 보유율을 조사

한 결과 1.9% (21/1,106)∼46.6% (262/562)의 다양한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번식장애가 있는 소의 경우 

60.4% (125/207)이상의 높은 항체 보유율을 보고하였

다(Hirai와 To, 1998).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건강한 개

체는 번식장애가 있는 개체보다는 항체 보유율이 낮

으며, 이번 실험도 번식장애 등 임상소견이 없는 건

강한 개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항체 보유율이 

다소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큐열 항체 양성 개체의 연령별 수치를 보면 2세 이

하 모두 음성, 3세에서 5세까지 87두 중 4두(4.6%), 6
세에서 7세까지 30두 중 7두(23.3%), 8세 이상에서는 

17두 중 7두(41.2%)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항

체 보유율이 높게 나타났다. Ouh 등(2013)은 경북지

역 젖소를 대상으로 항체 보유율을 조사한 결과 3세 

이상에서는 25.5%의 양성률을 보였으나, 6세 이상에

서는 36.6% (34/93)의 양성률을 보여 연령이 증가할

수록 항체 보유율이 유의적으로 높아짐을 보고 하였

다. Jo와 Lee (1994)도 경기 지역 젖소의 항체 보유율 

27.8%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남을 보고하였

다. 따라서 이번 실험의 결과에서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항체 보유율이 유의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하였

다. 큐열은 2006년 제4군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후 

2006년 6건을 시작으로 해마다 발생하여 최근까지 

2011년 8건, 2012년 10건, 2013년 및 2014년 11건과 

2015년 29건(잠정)이 발생하고 있다(질병관리본부, 
2015). 질병관리본부에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감염

률을 조사한 결과 낙농업자 1.4% (7/518) (질병관리본

부, 2011), 축산업자 11.41% (307/2,690) (질병관리본

부, 2012), 도축장 종사자 8% (151/1,883) (질병관리본

부, 2013), 공수의 및 가축위생시험소 근무 수의사 

5.6% (16/288) (질병관리본부, 2014)를 보고하였다. 외
국의 경우 사람의 큐열 발생은 미국, 슬로바키아, 프
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등에서 산발적으로 발병하고 

있으며 호주 등의 유행 집중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Parker 등, 2006). 고위험군에 대한 국

외 조사는 이탈리아의 농ㆍ축산업자를 대상으로 60.6%, 
미국의 수의사를 대상으로 22.2% (113/508)의 결과를 

보고하였다(Monno 등, 2009; Whitney 등, 2009).

  종숙주인 고양이 분변으로 oocyst를 배출하여 토양, 
물 및 사료 등의 환경을 오염시켜 사람이나 동물이 

감염되는 톡소포자충증은 대부분 불현성 감염으로 

내과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산부는 유사산 및 기형아 

출산, 면역기능이 저하된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치명

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국내 소의 톡소포자충

에 대한 항체 보유율 조사 자료를 보면 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Lee 등(1995)은 5.0% (75/1,488), 강원 지역

을 대상으로 Cheong 등(1994)은 4.6% (5/109), 대구를 

비롯한 인접 지역을 대상으로 Moon과 Kim (1992)은 

9.3% (19/204), 경북 동부 지역을 대상으로 Seo 등

(2009)은 20.7% (76/368)를 조사하였다. 돼지의 경우 

Kim과 Kim (1989)은 제주 지역을 대상으로 21.3% 
(108/506), Shim 등(2008)은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22.9% (118/516), Moon과 Kim (1992)은 대구와 인접 

지역을 대상으로 18.7% (14/75), Seo 등(2009) 16.8% 
(62/368)의 항체 보유율을 조사하였다. 종숙주인 고양

이에 대한 항체 보유율 조사를 보면 제주 지역 사육

고양이와 농장 인근 야생 고양이를 대상으로 Kim과 

Kim (1989)이 38.2% (29/76), Han 등(1999)은 전국을 

5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야생고양이에 대해 20.7% 
(44/212)를 보고하였으며,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Kim 
등(2009)은 13.3% (56/422)를 보고하였다. 외국의 경

우 Zou 등(2009)은 중국 남서부 지역의 돼지를 대상

으로 16.97% (141/831)의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Liu 
등(2014)은 중국 동부지역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각각 13.1% (21/160), 20.7% (24/116)의 결과를 보고하

였다. Miao 등(2013)은 중국 남서부 지역의 말과 당나

귀를 대상으로 27.1% (108/399)의 결과를 보고하였고, 
Matuso 등(2014)은 일본의 소와 돼지를 대상으로 각

각 7.3% (31/422), 5.2% (8/155)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서울지역 사육 소를 대상으로 16.8% (32/190)의 항

체 보유율을 조사한 이번 시험은 최근 국내에서 조사 

발표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약간 낮은 수치로 나타

난 경향이 있다. 이는 서울지역의 특성상 사육농장이 

밀집해 있는 것이 아니고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정

기적인 방역활동으로 인해 감염기회가 적었던 것으

로 생각된다. 톡소포자충 항체 양성 개체에 대한 연

령별 조사 결과를 보면, Seo 등(2009)은 경북 동부지

역 소를 대상으로 2세 이하의 어린 개체보다 6세 이

상의 개체에서 수치가 증가함을 보고하였고, Cheong 
등(1994)은 경기도 지역 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세 이상 8세 이하의 개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

고하였다. 외국의 경우 Lopes 등(2013)은 포르투칼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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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지역의 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개월령 이하

보다 7개월령부터 19개월령 이상까지 연령이 증가할

수록 항체 보유율이 증가함을 보고하였고, Papini 등
(2015)도 이탈리아 지역의 말을 대상으로 17.6% (27/153)
의 항체 보유율을 조사하였는데 이 역시 연령이 증가 

할수록 보유율이 증가함을 보고 하였다. 본 조사에서

는 2세 이하 56두 중 1두(1.8%) 양성, 3세에서 5세까

지 87두 중 6두(6.9%) 양성, 6세에서 7세까지 30두 중 

17두(56.7%) 양성, 8세 이상에서는 17두 중 8두(47.1%)
로 나타나 연령 증가에 따라 항체 보유율이 유의성이 

있는 수치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연령이 높은 개체는 어린 개체보다 T. gondii에 

노출될 기회가 더 많았던 것에 따른 결과로 생각된다.
  전 세계적으로 톡소포자충의 인체 감염은 흔하게 

발생하는데 미국과 영국의 경우 인구의 16∼40%가,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및 유럽의 경우 50∼80%
의 감염이 보고되어 있다(Dubey and Beattie, 1988). 
국내 인체감염 실태를 조사한 Shin (2007)따르면 1.9% 
(11/573)∼7.2% (63/874)로 감염률이 보고되었으며, 특
히 Song 등(2005)은 임산부의 혈청과 양수를 조사하

여 0.88% (50/5,725)의 항체 양성률을 보고하였다. 이
와 같이 우리나라의 감염률이 외국과 비교하여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가정에서 고양이를 기르는 경우가 

비교적 적으며, 돼지고기를 생식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일반인에 비해 축산

업 종사자, 식육을 직접 취급하는 도축업자, 식육판

매업자와 같이 T. gondii와의 접촉 기회가 많은 사람

들에서는 항체 보유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Cheong 등, 1994).
  이와 같이 국내에서도 인수공통감염병인 큐열과 

톡소포자충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기후와 

환경변화에 따른 질병 전파 역할을 하는 곤충의 증가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 및 유기동물의 수가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어 가축뿐만 아니라 질병 매개체에 대

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질병 예방과 확산을 방

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된다. 

결    론

  2014년 2월부터 9월까지 서울지역 사육 소 190두
에서 채혈한 혈액을 이용하여 큐열과 톡소포자충에 

대한 항체 검사를 위해 ELISA 시험을 실시한 결과 

큐열은 18두(9.5%), 톡소포자충은 32두(16.8%)에서 

양성을 나타내었다. 
  소의 연령별 항체 보유율을 살펴보면, 먼저 큐열은 

2세 이하 56두 모두 음성, 3세에서 5세까지 87두 중 4
두(4.6%) 양성, 6세에서 7세까지 30두 중 7두(23.3%) 
양성, 8세 이상에서는 17두 중 7두(41.2%)가 양성으

로 나타났다. 톡소포자충 항체 보유율은 2세 이하 56
두 중 1두(1.8%) 양성, 3세에서 5세까지 87두 중 6두
(6.9%) 양성, 6세에서 7세까지 30두 중 17두(56.7%) 
양성, 8세 이상에서는 17두 중 8두(47.1%)가 양성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큐열과 톡소포자충증 모두 소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항체 보유율이 증가함을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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